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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변화: 보건과목 중심

Changes in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Gyeonggi-do Cluster Curriculum: Focusing on Health 

양혜경*

Hye Kyung Yang*

요 약 본 연구는 경기도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몰입,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3개 고등

학교의 보건 클러스터에 참여한 2학년 고등학생 4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는 2021년 3월 8일부터 2021년 12월

29일까지 진행되었고,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 진로결정몰입(t=-9.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8.45, p<.001), 진로성숙도(t=-3.63,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클러스터 교육과정,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Abstract This study is a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study to confirm changes in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before and after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 in the Gyeonggi-do health cluster curriculum. The study was conducted on 47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health clusters of 3 high schools in Gyeonggi-do.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8, 2021 to December 29, 2021,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high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improved their career choice commitment(t=-9.01, p<.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t=-8.45, p<.001), 
and career maturity(t=-3.63, p=<.002)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ter participa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a standardized program of the health cluster curriculum that can improve the level of career 
decision-making of high school student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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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고등학교 시기는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탐색하

여 직업을 설계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이 탐구해야 할

전공학과 선택과 함께 자신의 직업 및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진로확립의 결정적 시기이다. 진로는 대학의

전공학과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 그리고 일생동

안 하는 일의 전체를 말하는 개념이다[1]. 진로결정은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으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1].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에 의해 체계적인 진로결정 과정

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교성적이나 주변의 권유 등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2]. 자신의 진로에 대

해 진지하게 탐색되는 과정이 소홀히 되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결정된 경우 대학에 진학 후에도 전공만족

도가 낮아지고 미래 자신의 역할에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3].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등

복잡한 입시제도하에 학업 성적 뿐만 아니라 진로에 맞

게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계획하면서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Kim[4]은 학생들이 진로결정을 미루고 진로결정

에 두려움이 큰 이유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몰입이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진로결정몰

입은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목적을 위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5]. 선행연구에 의

하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6].

Kim[7]은 진로결정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는데,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8]. Kim[9]은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들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

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은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10].

Lee 등[11]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목표 설정

시 적극적인 수행을 가져오고 그 결과는 긍정적인 정서

반응으로 나타나 높은 진로성숙도를 가져 온다고 하였

다. Lee[12]의 연구에서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성숙의 매우 중요한 예측변수라고 하였다. 고등학생들

이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부모의 관여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진로성숙을 이루어야 하지만

[13]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인식 및 정보 부족, 미성숙한

현실감 등으로 진로결정에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

한 이유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상담교사의 배치

및 ‘진로와 직업’의 교과목을 개설[14]하였고, 경기도 교

육청에서는 인근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진로와 연계된 강좌를

개설하여 특성화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15].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클러스터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수요를 고

려하여 진로와 연계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설하고 있

다[15]. 최근 COVID-19 감염병 유행 및 높은 취업률

등으로 인하여 보건의료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증

가하여 클러스터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의 수요를 반

영하여 보건과목이 다수 개설되었다. 보건계열 클러스

터 교육과정은 ‘보건’ 또는 ‘공중보건’, 보건간호’, ‘기초

간호’ 등의 교과목명으로 개설되어 보건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 한 이후 선택형 교육과정이 고등학생들의 진로계

획 또는 진로결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 선행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간 클러스터 교육과정

에 대해 이루어진 선행연구로는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16]와 체육교과에서 학생들

의 참여경험[17]및 지도 교사의 경험에 대한 연구[18]

그리고 사회과목[19]에서 교과과정 대한 연구,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연구[20]에 불과하고 보건 교과

목의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

다. 2022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고교학점

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도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선 시

행된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진로결정에 대한 평가는 반

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건 클러스터 교

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진로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진로성숙도를 확인하여 진로 교육과정 발전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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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정

도를 파악한다.

둘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정

도를 측정하고 비교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도의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대상자 수 산정을 위해 G power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살펴 본 선행연구[21]에 근거하

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4, 검정력 0.80을 적용하

여 41명이 산출되었다. 탈락율 10%를 적용하여 총 47

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였

다.

3. 연구도구

1)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몰입이란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를 명확히

하고 진로결정에 열의를 보이며 진로목적을 향해 계획

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5]. 본 연구에서는

Blustein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Choi[23]가 번안한 도

구로 이용하였다. 도구는 28개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몰입이 높음

을 의미한다. Chi[23]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6이었다.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이나 진로결정성취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Taylor

와 Betz[24]가 개발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를 Lee

[12]가 중고등학생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도구는 25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8이었다.

3) 진로성숙도

진로성숙이란 자기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달과업 수행정

도의 상대적인 위치[25]로서, 본 연구에서는 Crities[26]

의 진로성숙도 검사를 Kim[27]이 번안한 도구를 이용

하였다. 도구는 47개 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Kim[2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1이었다.

4. 연구진행절차

1) 사전조사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개강 첫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절차에 대하여 설명 후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2) 클러스터 교육과정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3월에 개강하여 학기당

34주로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1년간 진행되었다. 매주

방과후에 1일, 2시간씩 수업이 이루어졌고, COVID-19

감염병의 유행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각 학교의 방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운영되었다. 개

강일에 보건 교과목 소개를 하고, 수업운영 계획에 대

해 안내하였다. 각자 희망하는 보건분야의 전공학과나

직업에 대해 공유하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 및

전공을 알아보고 진로적성검사를 수행하였다. 보건분야

와 관련된 전공학과와 대학들을 소개하고, 취업분야 및

직업의 종류들을 안내하고 탐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

정 전 기간에 걸쳐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초적인 전공지

식을 학습하면서 이론과 실습, 토론, 독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 을 통해 다양한 보건분야의 세계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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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후조사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종료 한 후, 각 학교의 종

강일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성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측정하

였다. 설문조사 및 수업의 전 과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5.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 지역의 G고등학교, D

고등학교, B여자고등학교에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에 참여하고 있는 2학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3

월 8일부터 2021년 12월29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절차는 경기도의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3개 학교에 허가

와 협조를 위해 연구자가 직접 클러스터 운영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자료의 비밀보장 및 익명성에 대

해 설명하고 동의를 득 한 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학

생들이 직접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 후 바로 회수하였

다.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본 연구는 참여대상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타당성을

위하여 헬싱키 선언의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하였

다. 연구 참여자 모집과정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의 자율성 보장과,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 중단

을 대상자가 결정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

자 정보의 익명처리와 비밀보장, 그리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외부에 전혀 노출되

지 않고, 연구종료 후 즉시 폐기됨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약속하고 명시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양적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로 분석하였고,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사전사후 분석은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모두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남학생 8명(17%), 여학생 39명

(83%)이었다. 클러스터 교육과정 지원동기는 대학진학

준비를 위해서가 42명(89.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47)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39(83.0)

Male 8(17.0)

Grade 2nd 47(100%)

Motive of

participation.

To prepare for college 42(89.4)

Interest in health 2(4.3)

Friend's suggestion 2(4.3)

Parental recommendation 1(2.1)

2. 진로결정몰입및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정도

대상자의 진로결정몰입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

로성숙도는 5점 만점으로 진로결정몰입은 2.53(±.23)점

이었고, 진로성숙도는 3.17(±.34)점,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3.31(±.4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진로결정몰입, 진로성숙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Career Choice Commitm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variables Min Max M±SD

Career Choice
Commitment 1.0 5.0

2.53

±.23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6 5.0
3.31

±.45

Career Maturity 2.3 5.0
3.17

±.34

3. 진로결정몰입및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사전 사후 비교

연구 대상자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진로

결정몰입은 2.53(±.43)점이었으나, 참여 후 3.88(±.51)점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9.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육과정 참여 전 3.31(±.39)점

에서 참여 후 3.77(±.61)점으로 향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8.45, p<.001). 진로성숙도는 교육과정

참여 전 3.17(±.45)점에서 참여 후 3.90(±.59)점으로 향

상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63, p=.002). 진

로성숙도의 하부요인으로 진로관여도가 참여 전 2.26

(±.38)점에서 참여 후 3.68(±.25)점으로 1.42(±.32)점 향

상되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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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비교

Table 3. Comparisons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pre and post-test

Variables categories Pre Post Difference t p

Career Choice
Commitment Total 2.53±.43 3.88±.51 1.35(±47) -9.01 .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otal 3.31±.39 3.77±.61 0.46(±.50) -8.45 .001

Job information 3.71±.53 4.12±.47 0.41(±.50)

Goals choice 2.97±.40 3.64±.56 0.67(±.48)

Future plans 3.15±.53 3.60±.51 0.45(±.52)

Problem solving 3.33±.34 3.69±.25 0.36(±.30)

Self-evaluation 3.41±.65 3.82±.47 0.41(±.56)

Career Maturity

Total 3.17±.45 3.90±.59 0.73(±.52) -3.63 .002

Career confirmation 3.41±.41 4.32±.40 0.91(±.41)

Career involvement 2.26±.38 3.68±.25 1.42(±.32)

Career independence 3.21±.51 3.83±.63 0.62(±.57)

Career choice attitude 3.27±.41 3.77±.52 0.50(±.47)

Career compromise 3.68±.55 3.91±.41 0.23(±.48)

Ⅳ. 논 의

본 연구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

생의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를 확인하여 진로와 연계된 선택형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 되었다.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원동

기는 보건계열 대학 진학 및 입시준비를 위해서(89.4%)

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본 목

적인 진로탐색 보다는 생활기록부의 비교과 활동 등 진

학을 고려하여 수강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Jo[1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수강목적이 해당학과

진학에 도움이 되고자 수강을 지원한 학생이 대부분이

었다는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후 고등학생의 진로결

정몰입은 참여 전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진로결정몰입은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많고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는 거

의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Harren[28]은 진로

결정 몰입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몰입과 탐색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요소는 단절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정보를 경험하면서 직업적인 선호가 구체화 되어

간다고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1년간의 보건과목 클러

스터 교육과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직업의 종류와

직업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들의 세계를 이론으로 학습

하고 실습으로 간접 경험하는 탐색의 과정을 거치면서

몰입이 향상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특정 분야에 대

해 이른 시기부터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는 전문계 고등

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이 높다는 Choi[23]의 연구

와 맥락이 같다.

Kim[6]은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몰입은 학교생활적

응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등으로 인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실

행하면서 진로목적을 위해 꾸준히 계획하고 실행해 갈

수록 학교생활적응도 높다고 하였다. 보건 클러스터 교

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방과 후 별도의 시간을

내어 꾸준히 자신의 진로 및 진학을 위한 활동에 참여

하고 실천하는 행위를 통해 진로결정몰입이 향상되었

다고 파악된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교육과정 참여 후 3.77(±.61)

점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

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사후 점수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적용한 Kim 등[29]의

연구에서도 중재 후 4.26점으로 비교적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직업정보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Kim 등[30]의 연구에

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 클러스

터 교육과정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업에 대

해 직업탐색 및 정보습득 활동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

들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향상으로 확인되었다.

Kim 등[29]은 진로를 준비하는 행동을 직접 실행에 옮

겨 보는 과정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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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고등학생들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직접적인 조언을 듣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며 계

획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진로졀정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파악된다.

Lee[12]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 본 교육과정에 참여

한 학생들도 진로성숙도의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 Im[31]은 진로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의 독립된 교과로 전문

교사에 의해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는데, 경기도 클러스터 교육과정은 수능과목과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건과목에

서도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교사에

의해 수업운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진로성

숙도의 향상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보건 교과목 클러

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교육 참여 후 진

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가 향상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진로와 연계된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참여 전 후 비교를 통해 참여 학

생들의 진로결정 관련 변인의 변화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보건과목 클러스

터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 참여

전 후 진로결정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고등학

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클러스터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전공몰입,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점의 수준으로 나타

났다. 둘째,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참여한 고등학생

들은 참여 전 보다 참여 후에 진로결정몰입(t=-9.01,

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t=-8.45, p<.001), 진로성

숙도(t=-3.63,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제언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보건과목에 한하여 클러스터 교

육과정을 통한 진로결정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므

로 클러스터 교육과정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클러스터 교육과정에 개설된 다른 교과목에

서도 반복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비교 집단이 없어 변화관찰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대조집단의 연구설계를 통해 진로결정의 변화를 관찰

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보건 클러스터 교육과정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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